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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태국의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려는 순간 변기 속에서 꾸물구물 움직이

는 막대기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킹코브라였다. 다행히 

볼 일을 보기 전에 발견해 큰 화를 면한 그는 긴급 

구조대를 불렀다. 구조대는 약 5분 만에 뱀 전용 

집게로 킹코브라를 제압해 밧줄로 머리를 묶어 

포획했다. 꺼낸 코브라는 길이가 긴 맹동성 코브

라로 알려졌다. 맹독성 코브라에 물리면 치사율

이 75%에 달한다. 

태국에서는 화장실 변기에서 코브라가 종종 발견된다. 

지난 2017년에는 태국의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변기를 보

던 중 코브라에 중요 부위를 물려 실신한 바 있다. 이는 코

브라가 이동하거나 알을 낳을 장소로 하수관을 종종 사용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이 외 침대 밑에서 코브라가 발견되기도 하고, 부엌 천장

알래스카의 오지에 홀로 고립됐던 남성이 20여 

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2일 CNN에 따르면, 타이슨 스틸(30)은 알래스

카 앵커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13㎞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지난달 17일 또는 18일

경,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담요

나 총, 캔 음식 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

을 가능한 집어 들고 대피했지만, 집은 물론이고, 생

후 6년의 반려견마저 화재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지도도 모두 불에 타버

렸다. 그의 오두막은 숲과 강, 호수와 언덕 등으로 둘러싸

인 곳이었고, 눈을 치울 수 있는 기계도 없었다. 도움을 청

할 만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려 32㎞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눈 위에‘SOS’구조 메

시지를 적어놓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눈 덮인 오지에 고립

된 지 20여 일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9일, 드디어 그의 머

리 위로 알래스카 주 경찰의 헬리콥터가 날아들었다.

한 구조대원은“이 남성의 지인으로부터‘친구가 수 주

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을 돌던 중, 하

얀 눈 위에 적힌‘SOS’세 글자와 손을 흔들고 있는 조난

자를 발견했다.”면서“그의 외모는 흡사 영화‘캐스트 어

변기 속에 맹독성 거대 ‘코브라’가 

알래스카 오지에서 20여 일 만에 구조된 남성

6세 여자아이를 성폭

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된 한 남성이 화

가 난 주민들에게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사

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멕시코 치아파

스주 카카호아탄 인근 

작은 마을에서 알프레도 로블레로(사진)라는 이름

으로 밝혀진 한 남성이 일부 주민에게 붙잡혀 구타

당하던 끝에 산 채로 몸에 불이 붙여져 숨졌다. 최

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로블레로는 

전날 실종됐다가 다음 날 길가에서 시신으로 발견

된 자리드라는 이름의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

해한 혐의를 받았다.

희생된 아이의 숙모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SNS를 통해 조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을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주민은 유가족에게 로블레로가 살

아서 마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문

제의 남성을 몇 시간 만에 찾아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주민이 트위터 등에 공유한 영상을 보

면 화가 난 일부 남성이 로블레로를 주먹으로 때리

고 발로 찬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

는다. 그런 다음 이들 남성은 괴로워하는 로블레로

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그가 비명을 지

르는 동안 주변에서는 일부 남성이 야유를 퍼붓고 

휘파람을 분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상에서 급격한 속

도로 확산했고,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혐의가 확정

되지도 않은 용의자를 살해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이후 현장에 경찰

관들이 도착했지만 용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

다고 밝혔다.

치아파스 당국은 성명을 통해“주민들이 자체적

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용의자의 죽음

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 조사할 것”이라고 말

했다.

‘아동 성폭행·살해’
화난 주민들 용의자 화형

에서 갑자기 코브라가 떨어진 적도 있다.

태국에서는 매년 7천여 명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 

이중 30여 명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획된 킹코브라는 이후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에 나오는 톰 행크스 같았다.”고 당시를 묘사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남성은“휴대전화와 지도가 모두 불

탄 상황에서 강을 건널까 생각도 했지만, 완전히 얼지 않

은 곳이 있어 빠질 위험이 컸다. 섣불리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면서“희망은 오로지 누군가가 항공구조대에 나

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 희망 하나로 눈더미에 굴을 파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가지고 나온 캔 음식 중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구조된 직후 경찰서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한 

뒤, 경찰에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이 거주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했으며, 알래

스카의 외딴곳에 홀로 지내게 된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다.


